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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effect of sociocultural factors towards appearance, body 

mass index and self-esteem on body image. Participants were 315elementary school, 305middle school students, 310hight school students 

and 346college students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Cronbach's α, Two-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Sociocultural factors towards 

appearance, body mass index, self-esteem and body image differed by grade and gender. 2) Peers, self-esteem, BMI and mass media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ody image. Mass media, BMI and self-esteem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body image. Self-esteem, peers, BMI, gender and mass media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high school 

students' body image. Self-esteem, mass media and BMI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bod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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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신체상(body image)은 개인이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갖는 태도 및 느낌으로 정의된다(O'Brien, 1980). 최근 보건복지

부(2004)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상체중의 여성 56.8%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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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형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66.1%가 마른 체형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마른 체형에 대한 지나친 

욕구, 체중 및 체형에 대한 왜곡된 지각과 염려 등을 포함한 

신체상의 문제를 반영한다. 이러한 신체상의 문제는 우울, 불

안, 섭식장애와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Brausch & Gutierrez, 2009; Ivarsson et al., 2006; Jones & Buc-

kingham, 2005; Kaur et al., 2003; Kostanski & Gullon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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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vy & Herman, 2004; Yabing et al., 2006).

최근 몇 년간 신체상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들 중 상당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김정민⋅박경미, 2008; 김정

민⋅한근희, 2008; 이혜련⋅김정민, 2009; Craig et al., 2007; 

Dohnt & Tiggemann, 2006; Keery et al., 2005; Posavac et al., 

2001; Ricciardelli et al., 2003; Stanford & McCabe, 2005; Tigge-

mann & Mcgill, 2004). 구체적으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를 포함한 주요 양육자의 신체에 대한 태도는 그 

자녀가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Zalilah et al., 2003). 부모가 체중 혹은 체형에 관심이 많거나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는 경우, 그 자녀는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기 쉽다(Ricciardelli et al., 2003). 또한 부모에 

의한 외모 및 신체에 대한 놀림은 신체불만족, 부정적 정서, 

섭식장애 등과 같은 섭식문제를 초래한다(이혜련⋅김정민, 2009; 

Keery et al., 2005). 둘째, 주변의 또래 혹은 또래집단과의 비교는 

개인의 외모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며(Craig 

et al., 2007; Dohnt & Tiggemann, 2006, Huon et al., 2002), 

또래에 의한 외모 관련 비난이 개인의 신체상에 직접적인 타격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ohane & Pope, 2001; Smolak, 2004). 

셋째,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외모 혹은 신체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신체와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정민⋅한근희, 2008; Posavac et al., 2001; Stanford & 

McCabe, 2005; Tiggemann & Mcgill, 2004). 특히 최근 대중매체

의 활용이 과속화됨에 따라 매체가 제시하는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은 신체상에 관한 사회문화적 요인들 중 가장 빈번한 

연구 주제로 관심을 받아왔다.

요약해 볼 때, 부모, 또래, 대중매체 등 개인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중매

체의 영향에 관한 것들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소수에 그치는데다(이혜련⋅김정민, 2009; Keery et al., 2004; 

Lane, 2008; McCabe & Ricciardelli, 2001; Ricciardelli et al., 

2003), 그나마 연구 대상이 여자 청소년 혹은 남자 청소년으로 

국한되어 있다. 더욱이 이들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개인의 신체

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의 발달 단계나 성별에 

따라 이들 요인들과 신체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부모 혹은 또래와의 

관계는 아동기~성인기에 이르는 각 발달 단계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Clark & Tiggemann, 2007; McCabe 

& Ricciardelli, 2005).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의 영향 또한 각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거나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신체상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섭식문제와 연계하여 수행

된 것들로 거의 대부분 여자 청소년 및 여자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녀 아동, 남자 청소년 및 성인의 신체상에 관한 것들

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Cohane & Pope, 2001; Ricciardelli 

et al., 2003). 더욱이 최근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마른 것’(thinness) 대신 ‘근육질’(muscularity)을 추구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Smolak, 2004). 따라서 아동기~

성인기에 이르는 다양한 발달 단계의 남녀를 대상으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그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더불어 신체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물학적 요인들 가운데 신체질량지

수를 추가하였다. 신체질량지수는 신장과 체중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 신체 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신체상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체질량

지수는 신체불만족, 외모 관련 대중매체에 대한 반응, 섭식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한근희, 2008; 

Gupta et al., 2001; Hwang, 2004; Shin & Paik, 2003). 그러나 

이들 연구들 또한 모두 여자 청소년 혹은 여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따라서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질량지수가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

화적, 생물학적 요인 외에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을 고려하였다. 신체상은 외모에 대한 관심 외에도 외모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를 포함하므로(Cash, 1990), 전반적인 자기 평가

인 자아존중감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신체

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몇몇 선행 연구들은 부정적인 신체상

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Abraham & 

Suzanne, 2003; Grossbard et al., 2009; O'dea & Jennifer, 2000; 

Shroff & Thompson, 2006). 그러나 이들 연구들 역시 여자 청소년 

혹은 여자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신체상과 자아

존중감 간 관계의 발달적 변화를 보기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신체상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여자 청소년 및 여자 성인층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사회문화적 

요인들, 특히 대중매체의 영향에 치중하여 수행되어 왔으며, 

그 외 신체질량지수나 자아존중감 같은 변인들과 신체상과의 

관계를 각기 따로 살펴본 것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문

화적 요인(부모, 또래, 대중매체), 생물학적 요인(신체질량지수), 

심리 내적 요인(자아존중감)들의 차이를 알아보고, 둘째, 발달 

단계에 따라 이들 요인들이 신체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기에

서 성인기에 이르는 남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발달단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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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  분 빈도(%)

성  별
남

여

622(48.7)

654(51.3)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149(11.7)

166(13.0)

155(12.1)

150(11.8)

155(12.1)

155(12.1)

 79( 6.2)

 119( 9.3)

148(11.6)

신체질량지수

저체중 집단

정상체중 집단

과체중 집단

비만 집단

 73( 5.7)

1053(82.5)

 110( 8.6)

 40( 3.1)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발달단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존중감이 신체상

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소재 3개 초등학교의 5⋅6학년생, 

3개 중학교의 2⋅3학년생, 3개 고등학교의 2⋅3학년생, 7개 

대학교의 2⋅3⋅4학년생 총 1,34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

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1,276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학년과 성별 및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기준으로 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 범위는 각 연령별 

지표에 따라 BMI<16.3-17.9는 저체중, 16.3-17.9≤BMI≤24-26

은 정상체중, 24-26≤BMI≤28.1-31은 과체중, 28.1-31≤BMI는 

비만으로 분류하였다(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

tion). 정상체중 집단이 1,053명(8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체

중 집단이 110명(8.6%), 저체중 집단이 73명(5.7%), 비만 집단이 

40명(3.1%)이었다.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08년 6월 27일~29일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6학년생, 중학교 2⋅3학년생, 고등학교 2⋅3학년생, 

대학교 2⋅3⋅4학년생 총 5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문항의 이해와 답변에 어려움이 없음

을 확인하고 예비조사용 질문지를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

다. 본 조사는 2008년 7월 10일~9월 8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생, 중학교 2⋅3학년생, 고등학교 2⋅3학년

생, 대학교 2⋅3⋅4학년생 총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 및 연구자를 통해 배부 및 회수되었으며, 

담임교사 및 연구자의 감독 하에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총 1,345

부가 배부되었으나,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1,276

부를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질문지에 대한 응답 

시간은 약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3. 연구도구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척도 

Keery 등(2004)이 제작한 척도를 이혜련(2007)이 컴퓨터와 

잡지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보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아동기~성인기 초기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문항 이해의 어려움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총 36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부모(예, ‘부모님

은 몸무게나 다이어트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신다’ 등), 또래(예, 

‘내 친구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등), 대중매체(예, ‘TV, 

컴퓨터, 잡지를 보면 외모는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등)로 구성되

어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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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M(SD)

중학교

M(SD)

고등학교

M(SD)

대학교

M(SD)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하

위

변

인

부모
34.11

(10.78)

36.48

(11.63)

37.17

(9.67)

37.93

(11.14)

37.29

(10.52)

43.19

(12.40)

39.78

(10.44)

42.12

(13.03)

또래
25.80

(8.58)

30.49

(9.11)

29.51

(7.99)

39.88

(9.22)

34.18

(7.92)

42.90

(7.36)

33.96

(7.92)

43.65

(8.24)

대중

매체

14.05

(5.84)

17.42

(6.40)

17.81

(5.65)

21.67

(6.84)

20.78

(5.41)

25.92

(4.54)

22.06

(5.13)

26.88

(5.1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73.96

(20.86)

84.39

(21.82)

84.49

(17.38)

99.48

(20.44)

92.25

(17.82)

112.02

(18.18)

95.81

(18.99)

112.66

(20.02)

신체질량지수
19.16

(3.26)

18.04

(2.76)

20.44

(3.09)

20.31

(2.37)

22.11

(3.25)

20.97

(2.11)

22.19

(2.37)

20.34

(2.04)

자아존중감
27.17

(5.08)

27.87

(5.20)

28.89

(4.82)

29.06

(5.23)

29.44

(5.09)

28.25

(4.86)

31.59

(4.11)

29.88

(4.85)

하

위

변

인

외모 

지향성

28.87

(8.99)

36.16

(8.83)

34.61

(8.14)

40.21

(8.94)

38.12

(7.78)

41.74

(6.84)

38.31

(5.93)

43.22

(6.57)

외모

평가

10.87

(2.82)

11.49

(3.14)

12.51

(3.63)

11.76

(3.56)

13.50

(4.06)

12.92

(3.04)

15.67

(3.29)

14.44

(3.34)

신체

만족도

28.89

(5.85)

28.11

(5.90)

27.44

(5.69)

24.16

(5.91)

26.90

(5.38)

25.18

(5.11)

29.49

(5.60)

26.86

(5.05)

신체상
68.62

(12.34)

75.76

(12.01)

74.57

(12.59)

76.13

(11.88)

78.53

(12.55)

79.84

(10.06)

83.46

(10.64)

84.52

(9.27)

<표 2> 학년과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2) 신체질량지수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Must et al., 1991)는 

자기 보고에 의한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되었다(Kg/m2).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보고식 신장 및 체중 수치는 신뢰

로운 것으로 나타났다(Brook-Gunn et al., 1986; Pritchard et 

al., 1997; Thompson et al., 1995).

3)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가 제작한 척도를 이영자(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아동기~성인기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이자영 

등, 2009; 정희욱, 2003; Mimura & Griffiths, 2007; Wylie, 1989). 

총 10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예, ‘나는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과 부정적 자

아존중감(예,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부정문을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4) 신체상 척도

Cash(1990)가 제작한 척도를 조선명(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외모지향성(예, ‘나는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등), 외모평가(예,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 등), 신체만족도(예, 

‘나는 내 얼굴 생김새에 만족한다’ 등)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wo-way ANOVA,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의 차이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학년과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wo-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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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하

위

변

인

부  모

학  년

성  별

성별*학년

오  차

 6517.69

 2563.11

 1094.61

 161530.40

3

1

3

1268

 2172.56

 2563.11

 364.87

 127.39

17.05

20.12

 2.86

 

***

***

*

 

또  래

학  년

성  별

성별*학년

오  차

 23676.17

 22278.41

 1531.09

 87600.29

3

1

3

1268

 7892.06

 22278.41

 510.36

 69.09

114.24

 322.48

 7.39

 

***

***

***

 

대중매체

학  년

성  별

성별*학년

오  차

 15063.74

 5874.31

 160.23

 40563.02

3

1

3

1268

 5021.25

 5874.31

 53.41

 31.99

 156.96

 183.63

 1.67

 

***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학  년

성  별

성별*학년

오  차

 126532.50

 76469.26

 3608.50

 483189.40

3

1

3

1268

 42177.51

 76469.26

 1202.83

 381.06

 110.68

 200.67

 3.16

 

***

***

*

 

신체질량지수

학  년

성  별

성별*학년

오  차

 1676.16

 358.77

 120.10

 9088.64

3

1

3

1268

 588.72

 358.77

 40.03

 7.17

 77.95

 50.05

 5.59

 

***

***

**

 

자아존중감

학  년

성  별

성별*학년

오  차

 1730.08

 81.50

 314.06

 30551.41

3

1

3

1268

 576.69

 81.50

 104.69

 24.09

 23.94

 3.38

 4.35

 

***

**

 

하

위

변

인

외모 지향성

학  년

성  별

성별*학년

오  차

 13261.37

 9117.69

 551.78

 76996.27

3

1

3

1268

 4420.46

 9117.69

 183.93

 60.72

 72.80

 150.15

 3.03

  

***

***

*

  

외모평가

학  년

성  별

성별*학년

오  차

 2737.39

 76.01

 149.58

 14454.73

3

1

3

1268

 912.46

 76.01

 49.86

 11.40

 80.04

 6.67

 4.37

 

***

*

**

 

신체 만족도

집  단

성  별

성별*집단

오  차

 1866.45

 1403.37

 278.90

 39226.13

3

1

3

1268

 622.15

 1403.37

 92.97

 30.94

 20.11

 45.37

 3.01

 

***

***

*

 

신체상

집  단

성  별

성별*집단

오  차

 25561.48

 2431.16

 2026.78

 165596.90

3

1

3

1268

 8520.49

 2431.16

 675.24

 130.60

 65.24

 18.62

 5.17

 

***

***

**

 

*p<.05, **p<.01, ***p<.001

<표 3> 학년과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차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은 학년(F=110.68 p<.001)과 

성별(F=200.67, p<.001)에 따른 각각의 주효과와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F=3.16,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

아질수록(초등학생~고등학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의 영향이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모두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초등학생~대학생) 꾸준히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증가하나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와 대학교 시기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든 학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남녀 간의 차이

가 가장 컸다(<그림 1> 참조). 

2) 학년과 성별에 따른 신체질량지수의 차이

신체질량지수는 학년(F=77.95, p<.001)과 성별(F=50.05, 

p<.001)에 따른 각각의 주효과와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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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그림 2>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 신체질량지수

<그림 3>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 자아존중감 <그림 4>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 신체상

(F=5.59,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초등

학생~대학생) 남학생의 신체질량지수는 계속하여 증가한 반

면, 학년이 높아질수록(초등학생~고등학생) 여학생의 신체질

량지수는 증가를 보이다 대학생 시기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질

량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교~중학교 시기에 점차 감소하여 중학교 시기에

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대학교 

시기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그림 2> 참조).

3) 학년과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자아존중감은 학년(F=23.94 p<.001)에 따른 주효과와 학년

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F=4.35,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초등학생~대학생)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은 

계속하여 증가한 반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중학

교 시기에 증가하다 중학교~고등학교 시기에 점차 감소를 보였

으며 고등학교~대학교 시기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중학교 시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아

존중감이 높은 반면, 중학교~대학교 시기에는 남학생이 여학

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그림 3> 참조). 

4) 학년과 성별에 따른 신체상의 차이

신체상은 학년(F=65.24, p<.001)과 성별(F=18.62, p<.001)에 

따른 각각의 주효과와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F=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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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초등학생~대

학생) 신체상에 대한 지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체상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 감소하였다(<그림 4> 참조).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존중감

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신체상을 종속변수로, 

각 학년별로 상관분석에서 신체상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 분

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또한 앞서 신체상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성별을 가변수로 처리하여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는 .54-1.00로 모두 .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는 1.00-1.86로 모두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 존중

감이 초등학생의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또래(β=.49), 자아존중감(β=.30), 신체질량지수(β=-.23), 대

중매체(β=.28)의 순으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래가 신체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4%로 나타났으며

(F=98.10, p<.001), 자아존중감이 추가되어 9%가 증가한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5.87, p<.001 ). 이에 신체질량지

수가 추가되어 5%가 증가한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F=63.05, p<.001), 다시 대중매체가 추가되어 5%가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 43%였다(F=57.80, p<.001). 

신체상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또래(β=.65), 대중매

체(β=.36), 성별(β=-.19), 부모(β=.11)의 순으로 외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β=.38), 신체

질량지수(β=-.31), 또래(β=.19)의 순으로 외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β=.37), 부모

(β=-.25), 신체질량지수(β=-.16), 성별(β=.11)의 순으로 신체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 존중

감이 중학생의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대중매체(β=.35), 신체질량지수(β=-.33), 자아존중감(β=.26)

의 순으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가 신체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2%로 나타났으며(F=41.55, 

p<.001), 신체질량지수가 추가되어 11%가 증가 한 23%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4.15, p<.001). 이에 자아존중감이 

추가되어 6%가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 29%였다(F=41.72, 

p<.001).

신체상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중매체(β=.60), 

또래(β=.19)의 순으로 외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β=.43), 신체질량지수(β=-.29), 성별

(β=.12)의 순으로 외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β=.35), 신체질량지수(β=-.30), 성별(β

=.29), 대중매체(β=-.17)의 순으로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 존중

감이 고등학생의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자아존중감(β=.34), 또래(β=.33), 신체질량지수(β=-.21), 성별

(β=.15), 대중매체(β=.18)의 순으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2%

로 나타났으며(F=40.79 p<.001), 또래가 추가되어 11%가 증가한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5.00, p<.001). 이에 신체

질량지수가 추가되어 4%가 증가한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8.14, p<.001), 다시 성별이 추가되어 2%가 증가

한 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0.86, p<.001). 마지막

으로 대중매체가 추가되어 2%가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 31%

였다(F=26.83, p<.001).

신체상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또래(β=.54), 대중매

체(β=.30)의 순으로 외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자아존중감(β=.46), 신체질량지수(β=-.23)의 순으로 

외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

존중감(β=.41), 신체질량지수(β=-.28), 성별(β=.18), 부모(β

=-.14)의 순으로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 존중

감이 대학생의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자아존중감(β=.31), 대중매체(β=.21), 신체질량지수(β=-.18)

의 순으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

감이 신체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0%로 나타났으며(F=36.48 

p<.001), 대중매체가 추가되어 4%가 증가한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7.93, p<.001). 이에 신체질량지수가 추가

되어 3%가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 17%였다(F=23.76 p<.001). 

신체상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중매체(β=.57), 

성별(β=-.15)의 순으로 외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β=.39), 성별(β=.11)의 순으로 외모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β=.46), 대중매체(β=-.25), 신체질량지수(β=-.16), 성별(β=.19)

의 순으로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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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인 B β R
2

△R
2

F

초

등

학

생

외모 지향성

1

2

3

4

또  래

대중매체

성  별

부  모

 .68

 .54

-3.68

 .09

 .65

 .36

 -.19

 .11

***

***

***

*

.42

.50

.53

.54

 

.08

.03

.01

 223.83

 154.27

 117.24

 90.60

***

***

***

***

외모 평가

1

2

3

자아존중감

신체질량지수

또  래

.22

 -.30

.06

 .38

 -.31

 .19

***

***

***

.15

.24

.27

 

.09

.03

 53.32

 49.01

 39.21

***

***

***

신체 만족도

1

2

3

4

자아존중감

부  모

신체질량지수

성  별

 .42

 -.13

-.31

1.24

 .37

 -.25

 -.16

 .11

***

***

***

*

.14

.20

.22

.23

 

.06

.02

.01

 49.84

 38.73

 29.55

 23.44

***

***

***

***

신체상

1

2

3

4

또  래

자아존중감

신체질량지수

대중매체

 .67

 .73

-.94

 .57

 .49

 .30

 -.23

 .28

***

***

***

***

.24

.33

.38

.43

 

.09

.05

.05

 98.10

 75.87

 63.05

 57.80

***

***

***

***

중

학

생

외모 지향성
1

2

대중매체

또  래

 .82

 .17 

 .60

 .19

***

**

.36

.39

 

.02

 170.99

 94.33

***

***

외모 평가

1

2

3

자아존중감

신체질량지수

성  별

 .31

 -.38

.86

 .43

 -.29

 .12

***

***

*

.19

.27

.29

 

.08

.02

 69.99

 56.39

 40.19

***

***

***

신체 만족도

1

2

3

4

자아존중감

신체질량지수

성  별

대중매체

.42

 -.66

 3.44

 -.15

 .35

 -.30

 .29

 -.17

***

***

***

**

.12

.21

.29

.32

 

.09

.08

.03

 42.34

 40.76

 41.86

 35.16

***

***

***

***

신체상

1

2

3

대중매체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65

 -1.45

 .64

 .35

 -.33

 .26

***

***

***

.12

.23

.29

 

.11

.06

 41.55

 44.15

 41.72

***

***

***

고

등

학

생

외모 지향성
1

2

또  래

대중매체

 .47

 .40

 .54

 .30

***

***

.30

.35

 

.05

 129.21

 82.57

***

***

1

2

자아존중감

신체질량지수

 .33

 -.30

 .46

 -.23

***

***

.21

.26

 

.05

 81.66

 54.59

***

***외모 평가

신체 만족도

1

2

3

4

자아존중감

신체질량지수

성  별

부  모

 .43

 -.54

 1.95

 -.06

 .41

 -.28

 .18

 -.14

***

***

***

**

.17

.25

.28

.30

 

.08

.03

.02

 61.79

 50.31

 39.43

 31.67

***

***

***

***

신체상

1

2

3

4

5

자아존중감

또  래

신체질량지수

성  별

대중매체

 .78

 .43

 -.87

 3.41

 .37

 .34

 .33

 -.21

 .15

 .18

***

***

***

***

**

.12

.23

.27

.29

.31

 

.11

.04

.02

.02

 40.79

 45.00

 38.14

 30.86

 26.83

***

***

***

***

***

대

학

생

외모 지향성
1

2

대중매체

성  별

 .67

 -2.05

 .57

 -.15

***

*

.32

.34

 

.02

163.15

 88.71

***

***

외모 평가
1

2

자아존중감

성  별

 .29

 .76

 .39

 .11

***

***

.15

.17

 

.02

 62.65

 34.26

***

***

신체 만족도

1

2

3

4

자아존중감

대중매체

신체질량지수

성  별

 .56

-.24

-.36

2.04

 .46

 -.25

 -.16

 .19

***

***

**

**

.22

.27

.30

.32

 

.05

.03

.02

 94.40

 64.46

 48.38

 40.21

***

***

***

***

신체상

1

2

3

자아존중감

대중매체

신체질량지수

 .67

 .38

-.75

 .31

 .21

 -.18

***

***

***

.10

.14

.17

.04

.03

 36.48

 27.93

 23.76

***

***

***

note. 성별 더미변수: 남자 0, 여자 1

*p<.05, **p<.01, ***p<.001

<표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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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을 발달적 단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과 성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은 학년이 높아

짐에 따라(초등학생~고등학생) 그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초등학생~대학생) 부모, 또래, 대중

매체의 영향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학생

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 이후 부모, 또래, 대중매체의 영향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모에 

관한 사회문화적 기준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부과된 것들

이므로 외모 관련 정보, 압력 등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아동기

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가할 것으

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외모에 관한 사회문화적 준거들을 제공하

는 주체들인 부모, 또래, 및 대중매체 등은 성인 연령층과 비슷

한 대상에게 그렇지 않은 대상에 비해 더 많은 요구와 기대를 

전달할 뿐 아니라, 준거를 수용하는 대상들 또한 연령층에 따라 

이러한 준거들을 자신의 것으로 더 혹은 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예, ‘외모 관련 속성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

하다’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우 더욱 엄격하고 빈번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높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러한 기준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쉬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체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기준을 쉽게 내면

화한다는 Richins(1991)의 주장과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체질량지수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초등학생~고등

학생)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신체질량지수는 초기 청소년기에 남녀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청소년기 후기에 접어들면서 그 차이가 벌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초

등학생~고등학생) 신체질량지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고등학교 시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신체질량지수는 청소년 후기에 들어 점차 감소함으로써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체질량지수가 증가하여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높은 수준의 신체질량지수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통계 

자료(교육과학기술부, 2008)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신체상의 경우 하위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

적으로, 외모지향성과 외모평가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초등

학생~대학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체만족도는 중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대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

다. 외모지향성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초등학생~대학생)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외모평가는 초등학

교 시기를 제외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모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청소년기

에 들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청소년기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구체적인 자신의 

신체 부위에 대해 만족을 나타냈다. 즉, 외모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추구,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아동기에서 성인기

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한편, 자신의 

외모 혹은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기에 현저히 감소함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성인 모델 위주로 한 

신체상 기준과의 부적절한 비교,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심리사

회적 특성,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증가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또래, 자아존중감, 신체질량지수, 대중매체는 초등학

생의 신체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또래가 외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적으로 또래 집단의 영향은 청소년기의 특성으

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신체 성장 및 발육의 가속화, 사춘기 

연령의 저하 등으로 초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는 또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다른 발달 

단계들과는 달리 성별과 부모가 외모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녀 모두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청소년기에 비해 아동기에는 여학생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며, 아직 사회적 역할 모델로서의 부모의 영향

에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신체질량지

수 또한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자아존중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장이나 체중 등 객관적인 신체적 조건보다 

전반적인 자기 평가에 의해 자신의 외모평가 및 신체만족도가 

결정지어짐을 가리킨다. 이는 신체상이 섭식장애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가정을 더욱 지지한다. 더욱이 외모평가와 신체만

족도에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초등학교 시기에서 중⋅

고등학교 시기를 거처 대학교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왜곡된 외모평

가, 낮은 신체만족도, 나아가 병리적인 섭식문제를 다루는 임상 

장면에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되어야 하

며, 특히 아동기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 섭식

장애의 장래 예측 요인으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개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진 섭식장애의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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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를 아동기에서 점검해 미리 스크리닝(screening)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중매체,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은 중학생의 신체

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TV, 

컴퓨터, 잡지 등과 같은 대중매체가 외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가 외부 매체를 통한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선행 연구(Hargreaves & Tigge-

mann, 2004)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외모와 관련한 이상적인 모델들은 대부분 젊은 성인 여성인 

경우가 많으나 최근 그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Tiggemann & Mcgrill, 2004), 청소년 초기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중학생들의 경우 아동기의 초등학생

들에 비해 대중매체의 모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제시된 

기준을 수용하기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주위의 또래 뿐 아니라 

매체를 통한 비교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중매체가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

로 등장하였다는 것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른 발달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은 외모 평가와 신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모든 

발달 단계(초등학생~대학생)에서 성별이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신체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섭식장애가 뚜렷한 

성차를 보이는 것(Wittchen & Jacobi, 2005)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넷째, 자아존중감, 또래, 신체질량지수, 성별, 대중매체는 

고등학생의 신체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또래가 외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중기~말기의 고등학생의 경우 청소

년 초기의 중학생에 비해 매체에 대한 민감성이 둔화되었거나, 

혹은 대학 입시의 부담으로 인해 TV나 잡지 등 매체 활용 시간

이 감소하여 주변의 타인들, 즉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또래집단과의 비교가 더 용이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대학생의 경우 다시 대중매체가 또래를 

제치고 외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등장한 

것을 볼 때 납득할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청소년들은 

외모 관리에 관한 정보를 또래로부터 가장 많이 얻는다고 보고

한 통계 자료(한국청소년개발원, 2000)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지지한다. 한편, 외모 평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자아존중감

의 영향은 다른 발달 단계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외모

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신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 외모와 관련한 부모의 간섭이나 언급이 

자녀의 신체만족도에 역효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자아존중감, 대중매체, 신체질량지수는 대학생의 

신체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는 외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성인기에 들어서 매체가 제공하

는 모델들에 대한 동일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다, 청소년기

에 비해 활동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또래 집단의 결속과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다른 

발달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이 외모평가와 신체만

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다른 

발달 단계들과는 달리 신체질량지수가 외모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히 성인 여성의 

경우 이상적인 신체 기준이 점점 더 마른 체형을 요구하는 

추세이므로(Wiseman et al., 1992), 과체중군 뿐 아니라 정상체

중군 혹은 저체중군의 경우에도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군 간의 차이는 외모평가

에 커다란 여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실제 한 선행 연구(김정

민⋅한근희, 2008)에서는 섭식 태도의 문제가 정상체중군과 

과체중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다른 발달 단계들

과의 차이점은 성별이 외모지향성, 외모평가 및 신체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결과를 미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기 

초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상 지각에 뚜렷한 성차가 있음을 가리

키는 것으로 섭식문제의 성차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종합하여 볼 때,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들은 특정 발달 시기에 따라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한 일차적 선별, 왜곡된 신체상의 예방, 나아가 섭식문제

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표집하여 선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장과 체중 수치는 실제 측정 수치가 아닌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보고에 의한 것이므로 오차가 있을 가능

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의 

성격을 띤 것으로 추후 대표성을 갖는 표집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가 실시된다면 발달적 변화에 따른 보다 정확한 기제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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